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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적시는 노래


17-07-10a

사람들의 큰 호응을 받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어떤 노래는 작곡이 잘되어서, 어떤 노래는 가사가 좋아서, 또 어떤 노래는 곡이나 가사가 별로 뛰어나지는 않지만 노래를 부른 가수의 가창력과 기술 때문에 소위 힛트를 치는 노래들이 됩니다. 이와 같은 판단 기준과 큰 상관이 없이 대중이 사랑하고 애창하는 노래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노래들은 시기와 상황에 얼맞는 가사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 북한군에게 손발이 묶여진채 끌려간 남편을 기리며 애통하는 아내의 심정을 묘사한 “한많은 미아리 고개”, 1.4 후퇴로 무수한 난민의 참상을 묘사한 “굳세어라 금순아”, 4 공화국 당시 헤어진 거족을 찾는 운동이 한창일 때 한국의 TV는 30년 동안 행방을 몰랐던 혈육이 서로 껴안고 눈물을 훌리는 장면을 매일 같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 때 나온 “잃어버린 30년”은 한국국민들의 가슴을 감동시켰으며 그 노래로 설운도는 일약 대 스타가 되었었습니다. 월남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가사를 갖고 출현하여 대중의 호응을 크게 받았었습니다. 7-80년 대의 이민 러쉬로 너도 나도 미국으로 이민을 하였을 때 “나성에 가면 편지를 보내세요”의 노래도 적어도 재미 동포들에게는 큰 인기를 모았었습니다. 반면에 아무런 사회적 또는 시기적  의미도 없이 힛트곳이 된 노래도 있습니다. 태진아가 부른 “사랑은 아무나 하나” 또는 장윤정이 부른 “어머나” 등이 이런 부류에 속한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연번의 연길시를 방문했을 때  가이드가 진달래 공원에 우리 일행을 안내했습니다. 중국 동포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답게 공원의 간판은 한글로 “진달래 공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공원에는 어린이 놀이 시설을 비교적 잘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인기를 끄는시설은 다섯곳이나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 시설이었습니다. 공원이 따나갈 듯이 대형 확성기를 동작시키는 노래방 시설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과 그 시설을 둘러서서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확성기를 통하여 방송되는 노래는 대부분이 한국 노래이었습니다. 한국돈 1000원을 내면 세곡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특별히 저의 귀와 눈을 사로잡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연변에 있는 동포들이 좀더 잘 살아보려고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등지로  가기 때문에 단란했던 가족이 뿔뿔이 혜어지게 되는 슬픔을 묘사한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중국동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있다고 합니다. “산다는 게 뭐길래”라는 재목이라고 기억을 합니다만  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내도 갔다. 남편도 갔다. 한국에 갔다. 모두 다 갔다.

잘 살아보겠다고 러씨아로 갔다. 눈물로 혜어져서 모두다 갔다.

산다는게 뭐길래 산산히 부서져서,그리움에 지쳐서 살아야 하나

오봇하게 모여서 살 날 언제면 올까?

손꼽아 기다려 본다네, 언제면 올까?

아내도 갔다. 남편도 갔다. 삼촌도 갔다. 모두 다 갔다.

한국에 갔다. 일본에 갔다. 미국에  갔다.

잘살아 보겠다고 러씨아로 갔다.

눈물로 헤어져 모두 다 갔다.

산다는게뭐길래 모두다 갔다.

그리움에 지쳐가며 산산히 부서져

오붓하게 모여살 날  손꼽아 기다려본다네 

언제면 올까?

살아보겠다고 모두 다 갔다.

눈물로 헤여져서 살아야 하나

그리움에 지쳐가며  살아야 하나

오봇하게 모여살날 언제나 올까? 손꼽아 기다려 본다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애뜻함을 느꼈습니다. 끝

